향주삼덕(向主三德)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하느님 편에서는 인간에게 무상으로 베푸시는 자비 즉 은총이고
인간 편에서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 희망,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신망애(信望愛)를 
향주삼덕(向主三德)이라 하고 줄여서 삼덕이라 합니다.

* 신덕송 *
신덕이란 인간의 지혜로는 명확하게 말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이 계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믿은 수 있는 능력을 공으로 주심으로써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이 가르쳐주신 
진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다른 사람들이 믿으니까 나도 믿어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은 진리의 근원이시고 그르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하신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느님을 완전히 알 수 없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는 없으나 하느님은 
속이지도 속을 수도 없는 분 즉 진실하신 분이시기에 그 진실의 권위로써 계시하신 진리를 
성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는 것입니다. 진실의 권위로써라 함은 사랑과 품위와 기적으로써 진실함을 드러내어 믿게 하심을 말합니다.
하느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가르치기를 원치 않으시므로 갖가지 방법으로 계시된 진리를 성교회에 맡기시고 성교회로 하여금 이를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성교회는 성서와 
성전의 관리자가 되었고 성령의 은총을 받아 그르침이 없이 가르치고 있으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 망덕송 *
망덕은 우리의 소원인 영원한 생명 즉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서 하느님을 직접 뵙고 모시면서 사는 
삶을 갈망하고, 이를 진정으로 원하고 청하며 신뢰로써 계속 바라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향해 살듯이 모든 존재는 하느님을 향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진실됨을 믿기에 한낱 
피조물로서 하느님께 모든 희망을 둡니다. 즉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라게 됩니다. 하느님은 진실되고 전능하실 뿐 만 아니라 성실과 자비의 근원이시므로 주께 진정으로 바라고 믿는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약속하신 바를 어김없이 지키는 분이시므로 우리는 비록 죄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지만 바라지 않는 사람은 그 은총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주 하느님께 구원의 은총을 청해야 할 것이고 굳은 믿음과 신뢰로써 영생을 향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 애덕송 *

애덕은 신덕과 망덕의 결과이며 모든 덕의 중심이고 완성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은 진실하시고 
모든 희망을 채워주시는 채워 주시는 좋은 분이라 믿고 바랄 때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진선미 자체이시고 만물의 근원이요 목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세상의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최상 최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몸 같이라는 말은 내가 싫어하는 것을 이웃에게 
행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웃에게 베푼다는 뜻입니다.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